
3. 영화제작

영화산업 가치사슬의 제작 부문에서는 영화제작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특히 한국 영화산업에서 제작사의 대표는 ‘제작자’로서 이 모

든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 것은 기획자, 즉 기획 

프로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영화 제작자 혹은 프로듀서는 좋은 이야기(story)를 발굴하고, 작품을 

기획하며,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감독을 섭외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스태프를 선발하고, 투자자를 찾으며, 예산을 수립하고, 제작의 전 과

정에서 비용을 집행하고, 법률적 책임을 지며, 마케팅과 홍보를 견인하

고, 완성된 영화가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조건을 만든다. 최근에는 

투자배급사들이 스튜디오 내부에 계열사로 인하우스(in-house) 제작사

를 가지고 있어 직접 영화를 기획개발하고 제작과 투자를 겸하기도 하

고, 투자배급사들이 감독과 배우 캐스팅을 주도하는 사례도 있다. 

제작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평균제작비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스태프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문제

가 되곤 했다. 이에 영화인 노조와 노사 협약 이후 스태프들의 업무 

시간과 임금 조건을 조정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국제시장>

에서 처음으로 스태프 표준계약서가 적용된 이후‘표준계약서’를 확

대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영화

의 평균제작비가 상승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 매몰비용이 높아지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배급에 의

존하는 상황이 고착되었다. 흥행이 검증된 기존 영화들과 유사한 소재

와 장르, 흥행 가능성이 큰 A급 배우들이 캐스팅된 작품만 대형 투자

배급사들이 선호하니 새롭고 창의적인 작가주의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화의 다양성과 창

의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3-1. 영화 기획개발 

제작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기획개발 단계이다. 어떤 새

로운 이야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트리트먼트(영화의 전체적인 이



야기를 20장 내외의 글로 요약한 문서) 또는 시나리오로 쓰는 일은 시

나리오 작법을 공부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좋은 

시나리오로 발전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기

획개발 단계에서는 제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작가나 연출자와 계약

을 맺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도 하고,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선택해 

더 좋은 시나리오로 발전시키기도 하며, 영화감독이 자신이 만들고 싶

은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한다. 

지금과 같이 영화산업이 고도화되기 이전에는 주요 투자사들이 제작자

나 감독에게 직접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으나 성

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 투자사의 기획개발 지원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게다가 중소 규모의 작은 제작사나 독립 프로듀서 입장에서

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로 발전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획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기획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

기금을 투입해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사업, 시나리오 개발지원 사업, 그

리고 시나리오 사업화 지원사업 등 3단계로 나누어 수십 편의 프로젝

트를 선정해 개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시나리오 아카데미‘씬 원(S#1)’을 오픈했는데 

이곳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시나리오가 기존 프로듀서나 감독 등의 멘

토링을 거쳐 더 좋은 작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기획개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영상위원회를 비롯해 경기영상위원회, 전

주영상위원회, 강원영상위원회 등은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들의 시나리오에 기획개발금을 지급한다. 영화제에서는 기획 단계에 

있는 영화 프로젝트들을 업계 관계자에게 선보이는 ‘프로젝트 마켓’ 

행사를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서는 매년 30편 내외의 아시아 프로젝트들을 초청하

는데, 그 가운데 7~8편의 한국영화 프로젝트 감독과 프로듀서를 초청

해 투자사나 제작사, 배급사와 세일즈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미팅 기

회를 제공하고 우수 프로젝트에 기획개발비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



다. 

1999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 선보인 한국영화 프로젝트 

중 최근 완성된 작품으로는 <윤희에게> <허스토리> <우리집> <프랑스 

여자> 등이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잇 프로젝트(It 

Project)’라는 이름으로 공포, 스릴러, 액션 등 장르영화에 특화된 프

로젝트 마켓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영화제들은 프로젝트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일반 청중이나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발표를 하는 ‘피칭

(pitching)’ 행사를 운영한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주 프로젝트 마

켓’,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피치 & 캐치’등의 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영화제 이외에도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프로젝트 피칭’

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지역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프로젝트에 

대해 교육 과정을 거쳐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별도의 피칭 행사를 하

고 우수 프로젝트에 시상한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공개 발표하는 ‘피

칭’은 창작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

다. 가령 2019년 최고 흥행작인 <극한직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

진하는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의 선정작으로 문충일 작가의 피

칭을 눈여겨본 영화 프로듀서가 이를 픽업해 감독과 배우를 캐스팅하

고 CJ E&M의 투자배급을 거쳐 완성해낸 작품이다. / ⓒ 한선희


